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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에이즈 사망자 290만명
WHO, 사하라 이남지역이 72% 차지 … 인디아 이어 중국도 위험

2006년 HIV(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)에 감염돼 숨진 사람은 290만명이며, 430만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나

타났다.

유엔에이즈와 세계보건기구(WHO)가 11월21일 발표한 <2006년도 에이즈 전염병 업데이트> 보고서에 따르

면, 현재 전세계적으로 HIV에 감염된 사람은 약 4000만명에 이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. 

감염자 가운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전체 감염자의 63%에 이르는 2470만명으로 집계됐으며, 사하

라 이남 감염자 중 여성의 비율이 무려 59%에 달했다.

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특히 항(抗)RNA종양바이러스(Antiretroviral) 약품의 제공이 크게 증가했는데

도 불구하고 HIV로 인한 사망자가 210만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2%를 차지했다.

2006년 6월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약 100만명이 항RNA종양바이러스 약품 치료를 받았는데 2003년에 비해 

10배 증가한 것이다.

아시아 지역의 감염자는 860만명으로 전체의 21.5%를 차지했으며, 2005년 약 96만명이 추가 감염됐고 약 63

만명이 HIV 관련질병으로 사망했다.

인디아의 감염자는 570만명으로 아시아 감염자 중 66.3%를 점했으나, 10만명만 항RNA종양바이러스 약품을 

공급받는데 그쳤다.

동남아는 피임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성매매와 게이간 섹스 급증, 불법 의약품 사용 등으로 가장 감염

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중국의 감염자는 65만명으로 절반은 피임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성매매로, 44%는 불법 의약품을 주사하는 

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.

베트남은 2000년 이후 감염자가 2배로 늘어 25만명에 달했으며, 타이는 2005년 감염자가 1만8000명으로 

10% 줄었고, 캄보디아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.

유엔에이즈는 “캄보디아, 중국, 인디아, 네팔, 파키스탄, 타이, 베트남 등에서 게이간 성행위로 심각한 전염병

이 옮겨진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”고 경고하고 “중국은 놀랄만한 (사회적)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

로 HIV 확산의 비옥한 토양이 될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

한편, 유럽도 2001년 이후 게이 그룹에서 감염자가 크게 늘어 네덜란드가 75%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

고 스위스(71%), 포르투갈(68%), 독일(50%), 벨기에(40%)가 뒤를 이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

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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